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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불리는 도시들은, 문화적 가치가 창출되어
전파되는 이른바 ‘창조 도시’이다. 1998년 영국정부의 창조산업 전략 보고서
를 필두로 세계 각국은 창조산업을 분류하고 정의하여 창조 도시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창조 산업 분류의 궁극적 목적은 결
국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있으며 순수 미술을 비롯한 디자인 등의 상업
예술 부흥을 도모하는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 도시’가 추구하는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은 1980년대 초반 뉴욕
소호지구의 사례, 우리 사례로는 홍대나 삼청동의 부상 등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이미지 형성이 상권에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 하는 모습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갤러리와 같은 소규모 미술품 전시공간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 산업을 분류하여 보고, 창조 산업이 유발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한류’
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이나 게임 등의 컨텐츠 제작에 집중되며, 창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동시대성을 표현하는 작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어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
는 ‘갤러리’와 같은 매개공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미술전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서울
특별시를 연구범위로 하여 순수미술이 다루어지는 미술품 전시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그 입지 변화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본다. 한편, 미술
품 전시공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기록함에 있어 사업체통계와 같은 국가공
식 통계는 세세분류의 미비 및 집계기간이 부족하여 연구에 활용하기에 명
확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그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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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술품 전시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미술품 전시공간에서 자발
적으로 게재하는 미술전문지의 전시정보를 활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
로 인사동에 화랑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발간되
어온 미술전문지 ‘월간 미술(前 계간 미술)’에 게재되었던 1977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의 전시회 정보를 바탕으로
미술품 전시공간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각종 문헌 및 인터넷을 활용
하여 해당 시기의 주소정보를 수집, GI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각화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커널 밀도 분석을 실시하
여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 군집의 변화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시기
별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미술품 전시공간의 밀집이 나타나는
형성기, 인사동 중심의 강북과 강남의 활성화로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
이원화기, 그 외 지역에 미술품 전시공간의 군집이 형성되기 시작한 다핵화
기, 그리고 전통적인 밀집지역과는 다른 곳에 새로운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대안탐색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미술품 전시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입
지 요인을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편성을 띄는 요인으로 중심
상업지에서 벗어난 보행자 공간에 입지하려는 특성과 큰 스케일의 미술관
주변에 입지하여 집적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미술품 전시공간의 변화 과정을 통
해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여 보았다. 전시공간의
정보가 개별 전시공간의 자발적 게재에 의존하였다는 점 등은 한계로 남는
다. 40년 이상 누적된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의 변화과정을 실증적인 방법
으로 기록한 본 논문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등 후속 연구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창조도시, 서울, 미술품 전시공간, 갤러리, 입지패턴
◆ 학 번: 2012-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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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창조 도시의 목적
오늘날 세계의 경제를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뉴욕, 런던과 같은 도시
들은 경제 중심지임과 동시에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새로운 문화가 자유롭
게 생겨나고 전파되는 ‘창조 도시’(Laundry, 2000)이다. ‘창조 도시’와 ‘창조 경
제’1)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정책의 탄생
배경 등을 설명할 때 자주 이용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2)
‘창조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8년 영국 정부3)의 창조산업
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김희정, 2013) 이후 앞서 언급된 ‘창조 도시’와 함께 “개인의 창의력과 아
이디어가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창조경제”(Coy, 2000), 장소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와 지역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원을 공급하게 될 ‘창조 계층’(Florida, 2002) 등의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창조산업은 21세기의 도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에 있
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자산 등에 특화
한 창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나가고 있다. 창조경제 초기 개념을 주창
하고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는 데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광
1)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지식을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기본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도시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전략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력 있
는 산업을 바탕으로 구축을 시도하되 도시와 개인의 융합, 시장 중심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창조계
층이 집결 가능한 예술문화와 같은 놀이문화 등을 더할 것을 들고 있다. (이민화, 2013)
2)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ICT
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천명하고 있다. 
3) 영국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 Departments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주도로 창조
경제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창조산업 전략보고서’는 DCMS에서 발족된 
CITF(Creative Industries Taskforce) 팀에 의해 1998년과 2001년에 발간되었으며 창조산업을 
통한 다양한 쟁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국제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의 효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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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공연예술, 출판, 영화 및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서비스를 국가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
우는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출
판 음악, 만화,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문화재, 패션디자인,
전통공예,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국가육성산업의 범위에 넣고 있다.(나혜영,
2011)
그림 1 창조산업의 프레임워크 (출처:British Council(2010)프로부터 재구성)
이렇게 창조성과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창조성을 지닌
사람들, ‘창조 계급’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도시성장과 발전
이 핵심기업들의 집중과 역할에 의해 좌우되던 것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 계층을 유인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나 육성정책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에
이른다.(이희연, 2008)
결국 21세기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들은 기존
의 제조업 기반의 양적 발전 중심이 아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속성이 강
한 컨텐츠, 문화산업에 의한 질적 발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문화산
업은 전적으로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창조성은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등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태어나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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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어떤 가치, 그 중에서도 예술적 가치의 발현이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세계 각 도시의 사례를 보며 그러한 과정에는 어떤 사회적,
공간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그러한 창의성을 간직하고 발현시켜 나가는 공간이 입지하기 위한 요인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시각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미술시장은 창조의 극단에 있는 인재들이 상상
력에 근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이다. 일러스트 등 시각디자
인이나 공업디자인, 건축 등 수많은 도심형 고부가 가치 산업 또한 순수예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창조 계급’에 해당하는 시
각 예술인은 지역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응용예술의 범주에 해당하
는 각종 산업들이 결과물을 통하여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반면 순수예술은 직
접 대중에 연결되기 어렵다. 예술인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동시대적 가치를 대
중에게 널리 공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갤러리와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 전
파자로서 오늘날 창조 도시 만들기의 주요 전략이 되고 있다.
그림 2 가고시안 갤러리 등 유명 갤러리가 밀집한 첼시 지역 (출처: Google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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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술을 소비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미술관과 ‘화랑’이라 불
리는 ‘갤러리’4)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실제 역할과 관계
없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분류 기준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미술관’, ‘갤러리’ 등으로 명확한 구분 없이 불리는 상황에서 미술문화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균형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중
개하는 역할을 하는 ‘갤러리’는 수요자 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
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실정에 있다. 즉, 오늘날의 ‘갤러리’는 기본
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진 상업공간이지만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가지고 미술문화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소영, 2001)
대부분 공공 주도이며 일반적으로 대규모인 미술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
규모이며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갤러리’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갤러리는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관할 지역 구청에 갤러리
경영업(미술품판매업) 분야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그
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조사한 2012년 ‘미술시장실태조사’5)
의 화랑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그 해 미술품거래 건수가 0건으로 매출액이 없
는 갤러리들이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제로 활
성화되어 있는 갤러리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시장 가이드지인 서울아트가이드에 등록된 서
울시내 대표적인 밀집 지역 내의 갤러리 수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2014년 3월
4) 국립국어원 제공 네이버국어사전에서 ‘화랑’을 검색하면 “그림 따위의 미술품을 진열하여 전람하도
록 만든 방으로 대체로 화상(畫商)이 가게를 겸함, 유의어 갤러리”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화
랑’과 ‘갤러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2014년 현 시점에서 상호로서 ‘화랑’에 
비해 널리 쓰이는 ‘갤러리’를 해당 전시공간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갤러리’와 ‘미
술관’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미술품 전시공간’을 사용하였다.
5) ‘미술시장실태조사’는 2008년(발간 201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화랑이나 아트페어 등 미술시장을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술시장 유통 및 운영상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그 현황파악 
및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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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지역만 보았을 때 인사동(인사동, 관훈동)지역 65개소, 북촌(사간동,
삼청동 주변)지역 54개소, 광화문(통의동 등 서촌지역 포함)지역 40개소, 청담
동 지역 31개소, 신사동 지역 3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6) 최근의 전시공간 수로
만 보면 70년대 중반 형성된 이래로 인사동이 서울에서 갤러리 최다 밀집지역
으로 건재한 듯 보이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강북 지역의 활동이 위축되
면서 점차 그 여세가 강남 등으로 옮겨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윤아, 2008)
지역 대표명칭 개 수 비   고
인사동 지역 65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낙원동 일부 포함
북촌 지역 54 국립현대 서울관 및 사간동, 삼청동 등 
광화문 지역 40 서촌지역 포함




삼성/역삼 지역 18 테헤란로 부근 위주
용산 지역 14 국립중앙박물관 및 이태원동, 한남동 등
대학로 지역 10
서초동 지역 23 예술의전당 및 반포동, 양재동 포함
기타 지역 29 백화점, 구립미술관, 대학교미술관 등
합    계 347
표 1 서울시 갤러리 현황(출처: 서울아트가이드2014년 3월호에서 재구성) 
사전인터뷰를 통해 만나 본 업계 종사자들 또한 갤러리가 밀집한 지역이
시대에 따라 이동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1970년 ‘현
대화랑’을 시작으로, 인사동지역에 화랑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40년에 가까
6) 지역별 갤러리 현황과 지역구분은 서울아트가이드의 갤러리 주소록에 있는 지역구분을 따라 표 1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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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세월이 흘렀으나, 입지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축적해 둔 자료를 만나볼 수
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화랑가가 형성된 시기인 1970년대 이후를 대상
으로 서울의 도시 공간 내에서 미술품 전시공간의 입지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술품 전시공간의 입지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의 연구목표는 결국 동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미술 분야와 그와 연관된 창조 산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발단으로 하여 과연 어떤 요인이 도시를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문
화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대 도
시계획가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문화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서울시 도시 공간 내에 입지한 미술품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입지 패턴의
변화 과정과 해당 지역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먼저 서울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미술전시 공간의
종류별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본
다. 유형화를 통해 얻은 몇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변
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시공간의 밀집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산업 전체 혹은 유사한 제조업
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가치사슬 등의 개념과 적용사례
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유의점을 발견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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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의 범위를 좁혀 나
간다.
1)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의 유형 분류
‘갤러리’ 혹은 ‘미술관’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따르
기 보다는 전시공간이 가진 특성이나 설립목적, 그리고 운영방향 등 여러 요인
들을 종합하여 현재 서울시내 전시공간을 유형화하여 본 연구 안에서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아 추후 입지요인 분석 등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 3 1970년 개관한 현대갤러리, 사간동 소재 (출처: 현대갤러리 홈페이지)
2)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의 입지 변화 분석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 인프라가 집중한 서울시로 한다. 시계열 정
보를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기초통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서울
시내 미술품 전시공간의 분포를 ArcGIS10.1 프로그램을 통해 GIS데이터화 하
여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이야기되어 오던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여 보고, 그 변화 과정을 짚어본다. 미술품 전시공간 운영자
- 8 -
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시대별 변화 요인 및 운영 중인 전시공간의
입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
울시내 미술품 전시공간 중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화양상을 띄는 ‘갤러리’의 입
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입지적 요인을 도출하여 본다.
그림 4 인사동 지역 화랑 현황 (출처: 서울아트가이드 홈페이지)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미술품 전시공간의 공간적 분포 및 형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조사를 이용하고, 기초 통계와 GIS를 활용한 공간
분석,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개별 전시공간의 입지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미술품 전시공간의 입지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술품
전시공간의 유형 분류 및 관련 업종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북촌, 인사동 등
기 진행된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갤러리 밀집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지역
의 특성을 정리하여 해당 지역 갤러리 입지와의 관계를 분석해 나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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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행정동별 미술품판매업 사업체 수 분포 (출처: 2010 사업체통계조사)
그림 5는 2010년도의 사업체통계조사를 활용하여 미술품 판매업종의 사업
체 수를 시각화하여 본 것이다. 사업체통계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비교적 손쉽
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만 1994년부터 제공되어 그 이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명확한 한계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표와 비교하였을 경우 미술관
으로 등록되거나 다른 업태로 등록된 전시공간은 전혀 잡히지 않는 점, 사업체
구분의 세세분류상 미술품판매업과 골동품 판매업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
어 답십리1동과 같은 골동품 판매업 밀집지역이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표시되
는 점 등 서울시 미술품 전시공간의 변화양상만을 추려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서울아트가이드
의 전시장 위치 정보는 현재의 위치정보에 한하며 이를 매달 기록한 ‘서울 아
트가이드’지는 2002년 창간되어 전시공간의 변화를 축적하였다고 보기엔 상대
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따라서 기존에 발간된 공식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실증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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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다. 화랑가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중반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간된 문헌자료는 1976년 계간형식으로 창간되
어 1989년부터 월간으로 제호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월간미술’지의
전시회정보 자료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월간미술’지의 전시회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술세계’, ‘화랑’ 등 타 미술잡지를 통해 해당 시점에서
의 전시공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5년 단위로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관념적으로 혹은 관계자들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언급되던 전시
공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여 본다.
예술관련 산업은 그 특성상 통계자료를 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성적인 연구 또한 필수적이다. 미술품 전시공간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전시공간의 입지 변화과정 및 앞으로의
전망 등 정량적 연구로서 채우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미술
품 전시공간 입지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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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미술품 전시공간 분류에 관한 연구
관련 산업에 대해 먼저 전시공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일단 한국사회에서 전시공간이라 함은 갤러리와 미술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시공간이라 함은 진열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고 그러한 가치
를 얻기 위해 분류와 기술적인 방법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류와 진열의 기술
은 감상자 위주로 배려하여야 하고 이렇게 미술작품이 예술이 되는 매개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술적 만족감을 획득하는 개
인적 경험의 주체가 되며 그렇게 함으로서 교양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
이 전시공간의 역할이다. (김영준, 2010)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갤러리는 미술관의 하위 개념으로서 작가의 작품
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을 말하며 작가와 콜렉터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정의내릴 수 있다. 현대의 화랑들은 예술 활동의 장으로 미술가들의 예술행
위에 대한 후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문화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우리나라의 갤러리는 미술품 거래와 아트페어 등의
활동을 하여 미술품 유통시장을 형성한다. 또한 생산주체인 작가와 소비주체인
콜렉터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공간을 운영하여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기도 한다는 것이다.(민소영, 200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미술관이란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로 정의하
고 있다.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미술전시는 비영리와 영리 전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영리 전시란 갤러리 등에서 미술품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를 말한다.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비영리적인 전시를 하는 곳은 미술
관이고 그림을 팔기 위한 영리 전시를 하는 곳은 화랑, 즉 갤러리 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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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김소영, 2013) 정의내리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혹은 스테이크홀더
(Stake-holder)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술 전시공간의
분류는 표 2 와 같다.
분  류 특  징
전통적인 미술관 박물관과 같이 소장품을 전제로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시전문 미술관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형태로 소장품 없이 기획전만으로 운
영, 당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전시기획
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짐
대안공간 기존 미술관들의 대안적 개념으로 지금은 폐관하고 없는 쌈
지스페이스 같은 곳들이 해당됨
갤러리
(화랑)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과거 국공립미술관 현대 
미술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해외 작가 소개 등 
미술애호가들의 감상 수요를 충족. 대규모 자체 전시실과 
기획팀을 보유하고 미술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형 갤러
리들에서 미술품 거래에 주력하는 소형갤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관전문 전시공간 영리(코엑스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비영리(예술의 전당)로 
구분가능, 갤러리 중에서도 단순 대관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자체 소장품 보다는 외부 기획사나 단체 혹은 동호회 대관
으로 운영.
기타 전시공간 도서관 로비나 병원 레스토랑 등 일반적으로 전시와 관계없
는 공간에서 기획되는 경우
표 2 미술관의 종류와 특성(용호성(2010)에서 재구성) 
갤러리를 분류하는 방법은 표 2 에서처럼 전시 외의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로, 세계적으로 지점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바
탕으로 각 시대별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블루칩 작품만을 거래하는 기업화된
갤러리의 경우이다.7) 두 번째로, 경매에서 좋은 가격에 거래되었거나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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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품판매 실적을 가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갤러리를
들 수 있는데 이정도의 갤러리라면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아트 딜러와
컨택이 가능한 수준이다. 세 번째로 작품 판매수익 보다는 아티스트의 능력을
알아보고 시장에 소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현재 활동중인 생존작가들의
최신작을 대상으로 하는 갤러리를 들 수 있다.8) 앞선 두가지의 갤러리 형태에
비해 상업적 이득 측면에 있어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로,
비영리 대안공간이다.9) 대안공간은 경제적인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그 성격상 미술관과 상업 갤러리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 외에 특정 시대, 혹은 지역의 골동품과 같이 특정 유형의 상품만 취급하
는 갤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품 등 미술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들 수 있다.(김보름, 2010)
한편, 각종 전시공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이러한 여러 타입
의 미술품 전시공간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미술계’라 함은 미술을 생산하는 작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후원자,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과 작품과 작가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 까지를 포함한
다. 갤러리 체제는 이러한 ‘미술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용한다. 모
더니즘적 관점에 따라 재단된 화랑전시 외에도 전시공간은 존재하는데 이들은
갤러리 본연의 목적 보다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전시공간을 운영한
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공공미술관의 경우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가
능한 넓은 관객층을 대상으로 기획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중의 수준이 우선
적으로 고려된다. 기업에서 운영 혹은 지원하는 갤러리의 경우 그들의 이름이
7) 기업화된 갤러리는 이미 성장해 있는 작가의 검증된 작품들 위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
티스트는 만나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갤러리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 그
리고 런던과 로마 등에 지점을 보유한 가고시안갤러리를 들 수 있다. 
8) 이러한 최신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인 갤러리는 뉴욕 기준으로 소호지구나 첼시 보다는 윌
리엄스버그 혹은 브루클린 외곽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미국의 경우 아티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1950년대의 코업 갤러리를 대안공간의 시초로 치며, 
1970년대에는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였으나 현재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대안공간’ 
이라는 이름 대신 ‘아티스트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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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도전하지 않는 대중문화에 적합한,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전시를 후원하게 된다. 작가들, 주로
여성작가군의 공동 화랑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기존 갤러리스트들에 좌
우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보이고자 하는 목적인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목적 달
성을 위해서는 전자매체나 인쇄매체와 같은 기존 체계의 홍보수단을 이용해야
하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다. 대안공간의 경우에도 공동
화랑과 비슷한 문제의식, 즉 큐레이터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다. 대안공간은
소수의 생산을 겸하는 관객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교환하며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대안적인 무언가를 제시하기 위한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자생적이기 어렵고 누군가의 후원에 의존하는 이
상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펼쳐내 보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될 것
이다.(Rosler, 1984)
2. 미술품 전시공간 지역단위 연구
갤러리와 같은 고급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에 의한 도심 내 특정지역의 변화
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갤러리 밀집 지역에 대한 해외사례로 1960년대부터
화랑가가 형성되어 화랑가의 대명사이자 예술가의 천국처럼 여겨졌던 뉴욕의
소호 지구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원래 소호 지구는 20세기 초반
까지는 이민자들이 저임금의 공장노동을 하는 지역이었으나, 노동법 개정 이후
노동자들이 떠나며 폐허가 되었다. 본래 공장이었던 층고가 높은 빈집을 찾아
예술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며 화랑이 하나 둘 생겨난 것이 1960년대이고10),
1970~80년대에는 뉴욕의 미술계를 대표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갤러리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첼시 지역으로 옮겨 갔고, 현재는 예
술촌 이미지 대신 새로운 도심상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술가들에
10) 미디어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 등도 1960년대 소호 지구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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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그리고 갤러리 밀집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특한 동네 분위기
가 형성됨에 따라 사람들을 끌어모아 상권이 생겨나면서 기존 예술가들의 거주
지를 잠식해 나간 결과이다.11)(양은희, 2007)
그림 6 뉴욕 소호 지구의 거리모습(출처: 구글 스트리트뷰(2013))
또한 뉴욕의 로워 이스트 사이드(Lower East Side)는 소호지구에 비해 약
간 늦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100년 넘게 노동자 주택이 밀집해
있던 이곳에 1980년대 들어 상업 화랑이 들어서면서 소호 등에 이은 맨하탄 제
3의 미술지구로 변모하며 ‘대담한 아방가르드의 현장’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니
게 된다. 하지만 실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상업 화랑이나
예술적 분위기가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만들기 위
해 기존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주변 토지를 모두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기존 거주민들의 점진적 동화 보다는 자본에 의
해 급진적으로 변화함으로서, 화랑이나 예술가들의 거주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높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지역
에서 밀려나게 되고 만다. 미술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
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이며 시 당국의 정책
11)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1992년 문을 연 구겐하임 소호 분관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가 2001년 
프라다 플래그쉽 스토어로 리뉴얼 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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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Deutsche et al,
1987)
그림 7 삼청동 일대 보행자가로 (출처: 중앙일보(2012))
런던과 뉴욕에서 아티스트와 화랑이 군집하는 하는 배경은 아트 비즈니스
의 특성, 예술가집단의 성격, 세계화 등이 영향을 준다. 이에 착안하여 서울시
내 화랑의 입지 특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성 및 예술가 집단의 성격 등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화랑 입지는 문화공간보다는 상업적 논리
에 의해 결정되고 지대상승이나 소비자 취향, 경기를 타는 것임을 밝힌 김학희
(2007)의 연구 외에, 갤러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갤러리를 바라본 연구는 대부분
갤러리를 다룬다기 보다는 해당 갤러리 밀집지역의 지역이미지 및 장소성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문화 소비공간으로 변모하는 삼청동의 모습을 답사하여 크게 달라진 점으
로 아트숍이나 갤러리와 같은 미술 소비 공간이 생겨나는 이유로 미술시장, 언
론의 띄워주기, 그리고 개발정책을 든 김학희(2006)의 연구 또한 삼청동의 변화
가 갤러리 입지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서울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면서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이며 때문에 관광자원을 의식한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 역사문화에 대한 배려
를 요구하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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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들은 그 후속연구인 김봉원 외(2010)의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낮은
임대료를 찾아 입지하게 된 창의적 소매업종이 독특한 가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으로 정체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밀려나는 모습들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이전에 갤러리가 입지하
고 있어 영향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 8 갤러리가 밀집한 청담동 ‘네이쳐 포엠’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이에 반해 강남의 청담동에서 신사동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중심으로 고급
상업 갤러리 지구가 형성되면서 문화예술의 주도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
하는 양상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청담동 등지에는 해외 갤러리의 한국 사무소
가 진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 장년 고소득층의 강남 거주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갤러리들은 자
신들의 주된 고객인 컬렉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
윤아, 2008)
신사동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 이미지나 활성화 요인을 다룬 양승우
외(2011)의 연구 등에서도 강남지역 최초의 상업 화랑이었던 예화랑의 입지로
인해 관련업종이 밀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가게 되어 갤러리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가로수길의 역사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1980년 압구정동에서 분리되어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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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신사동은 주변의 아파트 밀집지역과는 다른 골목길 경관자원을 보유한 장
소가 되었고 가로수길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 사건은 1982년 인사동에 위치했
었던 예화랑이 이전해오면서 부터이다. 그 후 인사동에 화랑들이 가로수길 주
변에 샵을 내고, 표구점 등이 모여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까지 화랑거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림 9 가로수길의 젊은이들을 표현한 팝아트작가 ‘쥴리앙 오피’의 작품
‘Walking in Sinsa-dong’.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20×233.6㎝ (출
처: 국제갤러리 홈페이지)
하지만 슈퍼나 정육점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되어있었던 점 등으로 미
루어보아 토지이용상의 연속성을 갖춘 전문 화랑가가 아닌 단순한 군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과 같은 유럽풍 가로 느낌과 거리가 있는 상점가였으며,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화랑가와 유학파 디자이너들의 개인
숍 개점 이후 인테리어 소품점들과 함께 들어온 노천 카페와 브랜드 커피숍 등
이 한데 어우러지는 작업공간, 상업공간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부터라는 것
이다.(이나영 외, 2012)
인사동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토박이 갤러리 밀집 지역으로 고미술과 현대
미술을 취급하는 딜러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지역으
로 급부상하면서 해외 관광객과 가족나들이, 데이트 등 여가를 위해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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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시를 진지하게 관람하려는 관람객과 컬렉터의 왕
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윤아, 2008) 이는 인사동의 업종분
포와 이용행태 변화를 분석한 김지혜 외(2012)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98년 인사동 방문자 소비물품 3위에 있던 화랑(미술품)이 2009년도의 조사에
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랑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다른 지역의 갤러
리 업체 수 증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서울시내 갤러리 분포 중 인사동의 입
지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림 10 화랑가에서 관광코스로 변모한 인사동의 모습 (출처: 종로구청 홈페이지)
그림 11 한옥을 두르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아티스트의 작업실과 갤러리
카페로 변경된 자하문로 5길 일대의 변화 모습 (출처: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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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갤러리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서촌지역에 대한 선행연
구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서촌지역은 2007년도까지 6개소의 갤러리만 존재하
였으나 이후 21개소로 상승하였으며 입지가 내부 소로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갤러리 주변지역에 카페, 음직점의 개 폐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식관련 업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갤러리의 소로 입지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찾아 입지하였으나 갤러리의 입지 후 카페, 음
식점 등 관련 업종들이 들어서 주변 필지의 임대료상승12)이 나타나고 있음을
들었다. (유동우, 2014)
3. 미술품 전시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1) 클러스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각 산업이 공통성과 상호 보완을 바
탕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되어
움직이는 독립된 생산기업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네트워크화 된 집단
을 의미한다. (Porter, 1991) 네트워크의 형성은 과거에는 물자 거래관계 및 생
산중심 네트워크에서 발전하여 공간적 범위가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큰 흐름 안에서 지역적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 내 경제주체와 상호 교류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면서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박삼옥, 2002) 이
런 만남의 기회를 높이면서 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되며, 학습의 기회 증가로 상
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부적 합의체 구축으로 이어지게 되며, 가치사슬로 발
전할 잠재적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근접성을 바탕으로 만
남의 기회를 높혀 형성되는 지식을 로컬 버즈(Local Buzz)로 정의하였다. 더
12) 실제로 서촌 지역 갤러리 인터뷰를 겸하여 들린 창성동의 B서점 경영자는 서촌 지역의 가로 분
위기를 변모시키는 요인에 대해 단호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2014.3.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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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른 공간구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을 글로벌 파이프라인
(Global Pipeline)에 의한 지식교류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에의 편익 또한 증
가하게 되는 것이다. (Bathlet et al.,2004)
창조산업 내에서의 클러스터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음악산업의 대
표적인 클러스터로 불리우는 미국 내슈빌, 베를린 그리고 스웨덴의 성공 사례
들을 바탕으로 음악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뮤지션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상징적인 아티스트의 성공신화,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배후인
구나 교통환경 등의 지리적 요건, 그리고 아티스트의 생산활동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 등의 시설요인이다.(송기란, 2013)
2) 창조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13)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경쟁우위의 기초인 비용의 행태 및 차별화와
현재 또는 잠재적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분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를 형성하는 활동에 이익을 합한 전체가치
로 정의된다.(Porter, 1985)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나가는 과정은 가치사슬
(Value Chain)으로서 설명 가능한데 창작(creation)- 제작(manufacture) - 대량
생산과 유통(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소비(exchange)가 그 예이
다.(Pratt, 2004) 다시 말해 가치사슬은 원재료의 조달로부터 최종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물 및 정보의 흐름과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원재료의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상품, 서비스, 정보
의 흐름을 제공하는 주요 경영 프로세스의 통합을 의미한다. 가치 사슬을 분석
하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결
13) 본 연구의 초기 구상으로 가능한 한 국가통계와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사슬에 대
한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설문지 조사 등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를 진행하며 가치사슬 등 
도시안에서 전시공간의 입지와 지역변화의 관계를 찾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
여 시각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인터뷰로 보완하는 정성적 프로세스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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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개별 관점 보다는 전체 관점에서 관계맺음의 구
조적 통합과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김길선 외, 2003) 정리하면 가치사슬은 전체적인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
여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이 속한 산업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림 12 가치사슬 개념도 (Porter(1985)에서 재구성)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연결고리 내 여러 활동들을 도식
화함으로서 가치사슬 내의 영향관계를 확실히 하고 생산시스템 참여를 통한 소
득 분배의 환경과 개별 생산자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어 이윤이 배분되는지
측정 가능하여 좀 더 실질적인 소득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가치사슬
분석로세스는 먼저 가치사슬 문석을 위한 출발점을 밝히고 해당 산업의 가치사
슬을 도식화한다. 그리고 최종 소비시장에서의 생산단위와 성공요인을 확인하
여 생산자들이 최종 소비자에 어떻게 닿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
된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와 해당 가치사슬의 확장영역이 있다면 분
석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기업내 혹은 기업간 관계를 통한 제품개선 및
특정 사슬단계 활동의 조정 및 다른 가치사슬로의 이동을 모두 포함한
다.(Kaplinsky and Morri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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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사슬 분석은 그 본래 목적에 걸맞게 주로 제조업의 생산 및 유
통구조를 분석 하는 데에 많이 적용되어 있었다. 갤러리 연구와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의 분석은 창조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집적화에 따른 가치사슬 분석을
통하여 성장과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시내의 창조산업이 특정지역으로 집적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창조산업 내 각 산업별 분포특성은 사례별로
차이가 있어 향후 잠재력을 가짐을 밝힌 이희연 외(2008)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조산업의 한 갈래인 의류패션산업 내에서 가치사슬 형태로
유통구조를 이해하려고 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홍병숙 외(2007)은
동대문 패션상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가치사슬로 설명하였다. 가치사슬구조
와 관련된 핵심 기능을 개개의 점포주인인 상인이 담당하면서 동대문 지역 내
에서 기획, 생산 및 판매의 모든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대형 의류 브랜드의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분업화
되어 있어 가치사슬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었다.
3) 미술품 전시공간의 역할에 대한 연구
시장 구분 시장 성격 대표적 형태
1차 미술품이 최초로 판매되는 모든 시장 갤러리
1&2차 최초와 재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 아트 페어 
2차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시장 경매장
표 3 유통 방식에 의한 미술시장 구분 (정윤아(2008)에서 재구성) 
미술관의 하위 개념인 갤러리에서 취급하는 주요 컨텐츠인 미술품의 유통
구조는 1, 2, 3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이란 프라이머리 마켓(Primary
Market)으로서 갤러리를 통하여 처음으로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작품이 다시 등장하여 갤러리 혹은 개인
딜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를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테티어리 마켓(Tertiary Market)은 갤러리가 아닌 경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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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술품이 재거래되는 3차 시장을 말한다. (Singer et al, 1994)
분  류 특  징
장식가 주거공간을 장식하려는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며 주로 
거주하는 집의 벽지나 가구 등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작품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가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익을 극대화 화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타입으로 주로 경매를 통한 거래, 혹은 아트컨설
턴트 등의 도움을 받아 구매를 하기도 한다.
전문가 특정 카테고리만 집중적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타입으로 
특정 연대, 혹은 자신과 관련있는 시기, 인기작가의 특정 
시리즈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하는 등 전문성에 대해 굉
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타입을 말한다. 
휴가객 여행하며 현지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컬렉션
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각각의 작품이 그들에게 방문한 
곳에 대한 기억으로 남기는 것을 즐기는 타입
스릴 탐험가 미술시장에서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시
의적절하게 구매하여 자신의 소장품을 가장 핫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우고자 노력하는 타입
열정가 미술품 수집을 삶의 일부로 하는 경지에 오른 컬렉터를 말
하며 소유한 공간보다 많은 소장품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적으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방문하여 동향을 파악한다.
표 4 컬렉터의 유형(김보름(2010)에서 재인용하여 표로 구성) 
최근에는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 아트페어와 같은 다자간 거래 형태를 통해
1차시장과 2차시장이 동시에 혼재하는 형태의 구매경로 또한 새롭게 생겨난 미
술품 거래 방식이다. 따라서 2,3차 시장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단순히 재판매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표 3 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갤러리스트인 West(2007)에 의하면 개인 컬렉터들의 구입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며 구매 동기에 따라 표 4와 같이 컬렉터의 성향을 구분하였다.14)
14) West. P.(2007), The Art of Buying Art,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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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에서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미술품소매업의 이해관계자는 작
가, 갤러리 그리고 콜렉터로 구분된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작가는 작품
을 생산하는 ‘공급자’, 화랑은 작품을 유통시키는 ‘중개자’, 그리고 콜렉터는 구
매의 주체인 ‘수요자’가 된다.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형태
의 수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중개 위치의 갤러리는 개인 중개인 및 아트
페어의 부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3개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
로 공존할 때 미술시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
경, 2013) 경제적 측면에서 는 생산 주체인 작가가 생산품인 작품을 생산하여
갤러리나 딜러를 통해 유통하는 구조 안에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결정은 작가와 작품의 이미지, 전시경력, 생산량 등으로 구성된
작품브랜드 신뢰도에 의한다. (김성희, 2005)
미술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명확한 가격 체계, 정확한 수요공급의 파
악이 어려우며 각 유통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안목이 가장 중요시된다. 개인의
선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미술품 매매란 해당 작품에 내재
된 여러 가지 추상적 의미, 작가 고유의 창의성이나 미적 향수가 이전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술품
거래의 고유한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만명 가까운 작가군 중
일단 미술시장에서 바로 환금 가능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가 100명 내외로 매
우 작고, 전체 작가군 대비 화랑의 수가 300여개로 매우 적으며 여기에 그림을
구매함과 동시에 소장기능을 갖춘 콜렉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00~300명
사이로 공급자는 넘치고 수요자는 제한되어 있는 불균형 상태의 시장이라는 것
이다. 또한 작품의 거래가 화랑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불투명한 점, 유명무실한 전속작가제로 인하여 작가
에게 투자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위기의 부재,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미술품 양도소득세의 시행으로 인한 거래심리 위축, 수요자의 기호를 교육하는
기능의 부재로 시장이 몰개성화 하는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천광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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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유형 분류
1. 미술관과 갤러리
본 논문에서는 미술관과 갤러리 모두 도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술적
가치를 나누는 공간으로 보고 그 입지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큰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방문객 입장에서 미술관과 갤러리의 방문은 전혀 다른 경험일 것이
다. 방문객에게는 입장료 지불 여부가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입장료가 있
어 미술작품을 즐기러 가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입장료는 없으나 미술작품이
맘에 들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갤러리 라는 분류방법이 와 닿을 수 있을 것이
다.(김소영, 2013)
하지만 갤러리 중에서도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에 따라 같은 갤러리로 구
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어느 쪽이든 훌륭한 전시공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화되어 여러 동의 건물을 소유하며 해외작가의 전시를 유치하
는 등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갤러리와 순수 미술의 가치를 가감 없
이 전달하기 위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갤러리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
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유형
‘월간미술’과 같은 미술잡지에서도 전시를 기록할 때 미술관과 갤러리를 구
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일반적인 관념에 따를 뿐 명문화된 규
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로 갤러리 카테고리에 미술관의 기능을 하는 전
시공간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간혹 찾아 볼 수 있는 등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전시공간들을 정의내린 문헌자료와 심
층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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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분류를 정리하여 개별 응답자들에게 현재 운
영하고 있는 시설이 어떠한 공간에 해당하는지 지목하게 하고 어떠한 점이 해
당하는지를 질문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전시공간의 특징에 대해 운영자의 관
점에서 직접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였다.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전시공간이라 함은 크게 미술관과 갤러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술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미술관은 박물관의 하위개념으로
그 안에서도 각각 공공 영역에서의 운영인지 사적 영역에서의 운영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미술관 구분 공간적 특성
공공 미술관 박물관과 같이 소장품을 전제로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
어지는 공간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
관을 통칭함 (미술관은 박물관 중에서 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과 미술관이 
아닌 박물관으로 구분하지 않음) 
사립 미술관 국내 대기업 혹은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스폰서
쉽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갤러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수
집된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거나, 기업의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이루어지는 전시공간, 갤러리 보다
는 미술관 이라는 네이밍을 많이 사용
표 5 미술관의 구분 (연구자 직접 작성) 
“ ... 사립미술관들이 ‘미술관’, ‘아트센터’ 라는 말들을 쓰면서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외형은 어느정도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편으로는 잘 나가는 기획을 가져다가 작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 ... 동시
대성을 발굴해 내기 보다는 블록버스터 전시만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미술관의 행태
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프로모션을 한다
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분이 쉽지 않을 것 ... ”
- 사간동 T갤러리 대표 2014.5.13
갤러리는 미술시장의 중심이 되는 전시공간이다. 갤러리 라고 하면 크게
개인형과 기업형 그리고 기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형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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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는 기업형 갤러리에 비해 비영리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전시공간 형태인 대안공간과 같은 형태는 컨텐츠가 미술전시에
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구분하였다. 결국 작가를 프로모션 하고자
하는 의도 보다는 공간을 임대하는 대관 위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이 개인형
(혹은 기업형)갤러리와 기타 전시공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기타 전시공간
중에서도 갤러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컨텐츠만을 다루거나 한시적인 운영
혹은 공간임대와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여부에 따라 대안공간과 기
타전시공간을 구분하는 근거로 볼 수 있으며 심층 인터뷰 등에서 얻어낸 내용
들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갤러리 구분 공간적 특성
기업형갤러리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과거 미술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해외 작가 소개 등 미술애호가들의 감상 수요를 충족. 
자체 기획팀과 상설 전시를 포함한 다중 전시시설, 전속작가를 
보유하며 해외 작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수준의 미술시장 흐름 
주도 능력을 보유,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갤러리 들을 통칭 
개인형갤러리 대표자가 디렉터, 큐레이터를 겸하는 등 대체로 3인 이하의 규
모로서 디렉터의 안목과 취향에 의하여 운영되는 갤러리, 상설전
시 보다는 기획전 위주이며, 영리와 비영리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대안공간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형태로 소장품 없이 기획전만으로 운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시기획자의 자유도가 높으며 갤러리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미술전시(갤러리) 기능을 할 수 있
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공연과 같은 타 장르예
술과의 혼합 및 레지던시 운영을 포함하기도 함
기타전시공간 아트페어와 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나 갤러리 중에서도 
단순 대관만 하는 경우 이에 포함, 자체 소장품 보다는 외부 기
획사나 단체 혹은 동호회 대관으로 운영되며 대형건물의 로비 
등 예상 관객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를 활용하기도 함
표 6 갤러리의 구분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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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갤러리는 대표자 혹은 디렉터의 취향에 의해 운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갤러리들 간에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스폰서쉽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요... ”
- 청담동 K갤러리 갤러리스트 2014.3.24
“ ... 예전에 대표님이 표구점을 겸한 화랑으로 시작했던 초기에 비해 규모는 많이 
커졌지만 운영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형 갤러리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인사동 G갤러리 큐레이터 2014.3.25
“ ... 단순히 규모에 따라 갤러리를 구분하기 보다는 생겨난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비영리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상
업적 목적의 갤러리와 같이 취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
- 통의동 R갤러리 대표 2014.3.25
“ ... 현재도 대안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어차피 어떤 대
안적인 것들을 제시하는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대안공간 이라는 이
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 오늘도 전시회 관련 좌담회가 계획되어 있구요, 전시 외
에 부수적으로 공연과 연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여러 장르가 혼합된 공연 같은 것
들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 ”
- 평창동 P갤러리 디렉터 2014.5.27
답변 중에 고무적인 것은 전시실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갤러리라 할
지라도 기업형이 아닌 개인형 갤러리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시공간의 운영이 대표자의 취향에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갤러리의 규모나 전시능력 보다는 대표자의 취향에 따
라 갤러리 혹은 미술관의 방향이 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향후
정책 수립에 이러한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분류표
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미술관’은 박물관을 포함하는 공공적인 전시공간을 아
우르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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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패턴
1. 문헌연구로 본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시대별 특성
1) 문헌조사 개요
본 논문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시기는 인사동에 화랑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197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인 복수의 문헌자료가 있는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1977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5년 간격으로 각 년도에 발행된
미술잡지를 대상으로 그 해 연말 기준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
기로 하였다.
그림 13 계간미술 1977년 가을호와 월간미술 2012년 12월호 표지
조사범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 월간지로서 조사대상 기간동안
꾸준한 제호의 발행이 있었던 유일한 월간지인 ‘월간미술’을 기준으로 하였다.
월간미술은 1976년 중앙일보사에서 ‘계간미술’로 창간, 1989년 1월호부터 ‘월간
미술’로 제호가 변경되었고 2010년 300호를 발간하는 등 꾸준한 발간으로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전국 주요 화랑의 전시정보가 꾸준히 게재되어
기획전 등으로 대중에게 홍보를 한 활성화 된 갤러리나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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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단, 1982년 가을호 이전까지는 각 전시공간에
서 자발적으로 게재하는 전시회 가이드 페이지를 대신하여 해당 기간의 주요
전시회 리뷰를 게재하는 ’전시 하이라이트‘의 전시정보를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
다.
그림 14 계간미술 1986년 겨울호의 전시회 리뷰 페이지 일부
그림 15 월간미술 2012년 12월호의 전시회 가이드 페이지 일부
본 논문에서는 전시회가 열린 시기가 조사대상 년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
으로 전시공간의 운영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았다. ‘월간 미술’의 해당 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각 제호별 전시가이드 페이지(전시가이드 페이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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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982년 에는 전시 하이라이트 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년도에 1건이상
전시회 정보를 올린 갤러리를 대상으로 해당 갤러리의 당시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 16 미술세계 1988년 1월호의 서울지역 화랑 및 전시장 위치도 일부 촬영
그림 17 서울아트가이드 2013년 1월호의 미술관 화랑 색인 스캔
본래는 가급적 실제로 활성화된 갤러리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 “갤
러리가 운영 중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
까” 라는 질문으로 심층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간 전시 횟수에 따라 필터
링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개별 전시공간의 운영 특성상, 기획전이 적은 개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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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갤러리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 해당 년도의 ‘월간미술’지에 1건 이상
전시정보가 게재된 갤러리이면 활동 중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갤러리의 주소정보는 ‘월간 미술’을 비롯한 ‘미술 세계’, ‘가나아트’ 등
다른 미술 전문지들의 전시현황, 혹은 해당 화랑에서 낸 광고에 게재된 주
소 정보를 중심으로, 특히 2002년 이후는 ‘서울아트가이드’의 전국 전시장
주소 자료를 보조적으로 참고하였고, 이전 년도 혹은 해당 전시공간의 명칭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 및 전화면접 등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가급
적 해당 년도의 연말인 12월 31일 기준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지를 가급적
확인하려 하였고15), 폐업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연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알려진 주소정보를 해당년도 연말의 주소로
대신하였다. 
그림 18 지오코딩 정제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출처: geocoding.co.kr) 
이와 같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소정제 지오코딩 홈페이지를 이
15) 조사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가장 조사시점에 근접한 정보는 다음해 1월호의 
것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들면 1987년도의 전시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미술세계 1988년 
1월호의 ‘서울지역 화랑 및 전시장 위치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전시정보를 확인하였던 월
간미술에 게재된 화랑이 다른 잡지에는 위치정보가 게재되지 않았던 있는 경우도 있어 빠진 전시
공간의 위치정보를 여러 잡지의 근접한 권호를 대조하며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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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오코딩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말소되거나 지번이 변경된 주
소를 검색하여 현존하는 가까운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거쳤다.16) 그리고
ArcGIS 10.1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소정보를 서울시 지도 위에 시각화 하여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시각화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전시공간 입지 변화에 대한 증언들을 모아 그 요인들에 어떤 것들
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40여
년간의 변화 과정을 4개의 시기로 정리하여 볼 수 있었다.  
16) 시대별 전체 전시장 주소 837건 중 전시공간 정보 중 확인불가 5건(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집
계에서 제외하였으며, 동단위 및 약도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주소는 13건, 웹검색을 통해 
시기 등에따른 연혁을 확인 후 보완한 주소는 22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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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별 변화양상 1: 형성기(~80년대 중반까지)
1970년 관훈동의 ‘현대화랑’ 등을 시작으로 ‘화랑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형
성기로 분류하였다.
“ ...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었고 지금 이 갤러리는 본래 부친께서 
하고 계시던 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화랑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라고하
면 인사동 뿐 이었죠, 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 그러다가 강남구 신사동 
쪽에 여기 있는 화랑들이 몇 갠가 넘어가서 그쪽에 따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제 서울
에는 두 개의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 ”
- 인사동 M갤러리 대표 2013.11.13
“ ...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와 관계가 있죠, 예를들어 한강멘션을 샀다고 하면 그 공
간에 그림이 들어가야 어느정도 부유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형
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0년대는 미술문화가 지식층만 누리는 어떤 것 이었으나 
70년대 들어 부동산 붐이 일면서 미술품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변모
하면서 화랑가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 70년대 인사동이라고 하면 동양화
나 백자 같은 골동품, 고가구 중심의 지역이었는데 ‘현대갤러리(현대화랑)’가 생기고 
나서부터 인사동에 화랑가가 의미를 갖기 시작 ... ”
- 사간동 T갤러리 대표 2014.5.13
인사동에 본격적으로 화랑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전시공간 분포를 수집하는 시기인 1977년은 대부분
의 화랑이 광화문이나 인사동, 사간동에 모여 있었다. 미술관이라 부를 만한 전
시공간은 국립현대미술관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전시공간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갤러리와 미술관의 구분 없이 전시정보를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부 호텔이나 백화점
내의 갤러리 정도를 제외하면 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립미술관의 활
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1982년은 인사동 주변지역에 밀집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여의도백화점
과 같은 백화점 내에 위치한 갤러리의 활동이 눈에 띄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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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77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20 1977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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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82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22 1982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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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잡지의 광고자료를 살펴보면 관훈동에 위치하였던 ‘예화랑’의 신사동 이전
개관 시점이 1982년으로 강남에 새로운 미술시장이 열렸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을 서울시 미술전시공간의 입지패턴 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꼽을
수 있겠다.
3) 시대별 변화양상 2: 이원화기(~1990년대 중반)
인사동을 중심으로 견지동, 관훈동 등지에 화랑가가 형성된 1982년에는 강
남 지역의 갤러리가 예화랑 1개소만 나타난 반면 10년후인 1992년에는 청담동
과 신사동을 합하면 약 50개정도의 화랑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
중 몇 개 화랑은 인사동 등 강북의 구 도심지에서 이전개관 한 것이 확인되는
등 변화를 감지하여 볼 수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IMF경
제위기 전까지의 시기는 서울의 유일한 화랑가였던 인사동에서 강남으로 이원
화되는 시기로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최초의 강남권 화랑으로 기록된 신사동 예화랑 이전 광고 (출처: 계간미
술 1982년 가을호) 
17) 그림 21의 1982년도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신사동 예화랑 외에 서초구에 식품관련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소장품 전시관 1개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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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의 무역흑자 등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났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지역은 젊은 중산층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서울의 최대 상권이자 미술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7년도는 86아
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목전에 둔 상황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하여 갤러리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시기로 볼 수 있다.18) 인사동 및 사간동 등 갤러리 밀
집지역에 많은 갤러리들이 개관하고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양상이 인사동 사간
동 등 에서 청담동, 신사동으로 확실히 양분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미술품의
거래와 함께 대중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을 강하게 가지는 갤러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들이 밀집한 거리는 패션과 화랑, 도예공방이 밀집한 거리라는 이
름의 ‘패화도예가’라는 별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1982년과 달라진 점은 신사
동 등지에 화랑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과 함께 전시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재의 대안공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으며 민중미술19)을 주로 다루는 ‘그림
마당 민’ 과 같은 다양한 색깔을 띈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 ... 우리 갤러리는 90년대에 강북에서 넘어왔는데, 강남쪽에 갤러리가 처음 생긴 
것이라 하면 1982년 ‘예화랑’이 생긴 걸 최초로 치죠. 왜냐면 당시에 이쪽지역(신사
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 고객분들이 많이 넘어오셨거든 ... 갤러리라는게 원래 상권
이 형성되기 직전에 렌트가 저렴하니까 들어와서 있다가 ... ”
“ ... 갤러리가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빠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90
년대에 이쪽에 많이 생겼다가 너무 상업화되니까 갤러리에 잘 안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니러 오게되고, 거기에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없어지고 임대료 낮은 다른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 ”
- 청담동 C갤러리 대표 2013.11.13
18) 1987년도의 민주화 투쟁은 사회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GDP상승률의 정점에 있
었던 해 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미술은 영미권 위주의 시각문명에 의
의를 제안할 수 있는 당대성을 획득하며 1990년대를 맞이할 수있게 된다.(임근준, 2006) 
19) 1987년은 민중미술의 정점에 달한 해 이기도 하다. 민중미술은 전시장에서 보다는 가두시위의 
걸개그림 등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발현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판화 ‘한열이를 살려내라’(최
병수) 등이 있다.(임근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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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87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25 1987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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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992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27 1992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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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992년도 청담미술제 부대행사 (출처: 미술세계 1993년 3월호) 
1992년은 경기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호황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월간미술의 미술전시 란에 미술관과 갤러리가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작가를 프로모션 하려는 목적의 전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
였다. 또한 대기업의 안정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사립미술관들의 활약이 두
드러지며 각종 전시들을 하는 시기였다. 청담동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청담미
술제’가 개최되는 등 대중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을 알리려는 시도 또한 이루
어지고 있었다. 강남 지역의 구매력 증가를 따라 강남 지역에 미술시장이 형성
되었고, 갤러리의 수가 증가, 밀집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도 또한 1992년의 연장선상에서 IMF이전까지 많은 갤러리들이 생겨
나서 외연이 확장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기를 정리하면 인사동
등지에 몰려있었던 화랑들이 강남의 뉴타운 형성에 맞추어 이원화되는 시기로
질적 양적인 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전시공간 종류
는 인사동 등지의 개인 화랑, 그리고 백화점이나 호텔과 같은 컬렉터들이 모이
는 공간에 위치하는 기업형 갤러리의 초기 형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막
강한 컬렉션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목적을 가진 사립미술
관 등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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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대별 변화양상 3: 다핵화기(~200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산물로서 레져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이는 미술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신촌에서 홍
대앞으로 문화의 중심이 옮겨오게 되고 미술전시에 있어서도 지금은 없어진 쌈
지스페이스를 비롯, 각종 대안공간들이 생겨나 서울시내 미술전시공간의 새로
운 핵을 구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콜렉터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
북의 부촌인 평창동20) 등지에도 갤러리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는 등 IMF이후부터 미술시장의 구조는 인사동과 강남의 이원화 구
조에서 벗어나 다핵화하는 시기로 접어든다.
그림 29 지난 2013년 열린 평창동 소재 가나아트센터 30주년 기념전 행사 (출처: 
코리아뉴스타임즈) 
20) 그림 29의 가나아트센터는 1983년 관훈동에서 처음 개관하여, 1998년 평창동의 현 부지로 이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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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997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31 1997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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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2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33 2002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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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청담동에도 분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완전히 정리가 됐구요, 현재
는 지금 위치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오래 기다렸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사간동에 생겼고 애호가 분들이 이쪽으로 다 오시고 이쪽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 사람 많은 인사동 보다는 분위기도 좋기도 하고... ”
- 사간동 A갤러리 큐레이터 2014.3.18
“ ... 갤러리라고 하면 고객들이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
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인사동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오
시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들만 와서 시끄러운 곳이 되어버렸
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 ”
- 인사동 M갤러리 대표 2013.11.14
“ ... 2007년에 개관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이쪽에 잘 만
들어 지고 우리 동시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듯 하고 전시기획자들이 이제부터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 그런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갤러리 보다는 카페
나 음식점이 많이 생겨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같은 갤러리들이 버티기 
어렵게 된 점은 너무 아쉬운 점 ... ”
- 사간동 T갤러리 대표 2014.5.14
평창동의 경우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주변의 부촌과
어우러져 게이티드 커뮤니티화 하는 양상을 띄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이다.(김학희, 2007) 또한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이 북촌 지역의 일부
인 삼청동이다. 2002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몇 년
사이에 마무리 된 삼청동길 변화의 초기에는 갤러리들이 입지하게 됨으로서 조
직화하여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갤러리의 고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의 업종을 불러들이는 등 지역 성장의 동력을 제공한 셈이
다.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고객들 자체로서 핫스팟을 이루는 중요한 컨텐츠가
융합되어 결국 전통적 이미지에 새로운 모습을 곁들인 젠트리피케리션
(gentrification)으로 완성된다. (이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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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대별 변화양상 3: 대안탐색기 (~현재까지)
그림 34 2013년 서촌지역 갤러리 현황도 (출처: 엘르코리아 2013년 8월호) 
2008년 이후에는 국세청 그림로비 사건, 원화의 하락으로 인한 해외진출
어려움과, 고객들의 구매력감소가 전시 및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김미옥, 2014) 전시공간의 다핵화로 인하여 삼청동이나
평창동 등이 급부상했다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의 추진력을 잃은
듯 보이는 2007년 이후, 정확히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소
(Hot-place)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의동 통인동 창성동 등으로 구성된 서촌지역을 들 수
있다. 인터뷰 결과, 1977년 이전해온 진화랑 이외에 갤러리 입지를 찾아보기 어
려웠던 서촌지역에 청담동, 인사동 등지에서 새로운 갤러리들이 이전 또는 분
점 형태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리움 미술관에서 가
까운 한남동, 이태원 등지에도 갤러리들이 이전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러한 대안 탐색 과정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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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간동에서 꽤 오래전에 이전해 왔는데 기존 컬렉터 분들이 이쪽이나 평창동에 
많이 계셔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진 고즈넉하고 조용
하고 그랬는데 최근들어 상업화? 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가는 느낌이구요. 카페가 안
생길 것 같은 곳(골목 안쪽)에 카페나 작은 가게들이 급속도로 생기고... ”
- 통의동 J갤러리 갤러리스트 2014.3.24
“ ... 지금도 여기랑 동시에 청담동 주택가에 카페를 겸해서 갤러리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공간 큐레이팅 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겸 미술품도 같이 전시하는 등 다양
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 여기는 대림미술관 같은 큰 미술관이랑 경복궁도 있
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만한 길목에 이렇게 통의점을 내게 된 거구요. 
청담점과는 약간 다르게 상업적 이익보다는 쇼룸을 두어 홍보 효과를 생각하고 있
는...”
- 통의동 K갤러리 갤러리스트 2014.3.24
“ ... 북촌에서 내가 만든 옷들 전시 겸 해서 있다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밀려나다시
피 해서 이쪽을 보게 됐는데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옥을 가지고 수리해서 갤
러리를 하게 됐어, 잡지 같은데도 나오고 해서 일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평상시엔 
옷들 전시 하고 그러다가 공간을 빌려 쓰고 싶다는 분이 생기면 얘기를 해서 여기랑 
맞는다 싶으면 대관형태로 하기도 하고... ”
- 옥인동 S갤러리 대표 2014.1.21
“ ...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에 작업실을 두고 그래픽디자인 작업들을 하고 있
구요, 아래는 카페로 만들었는데 전시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전시회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 ... 일단 조용하고 주변에 예술하시는 분들 많이 살아
서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쪽에 자리 잡게 됐어요. 홍대 가까워서 예쁜 가게들
도 많아서 분위기도 좋고 ... ”
- 연희동 A갤러리 대표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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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07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36 2007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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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2 서울시내 전시공간 분포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38 2012 서울시내 전시공간 커널밀도 분석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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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요인
지역구분 인터뷰 대상 일자 비고
청담동 지역 C갤러리 대표 2013.11.13
K갤러리 갤러리스트 2014.3.24 통의점 운영
인사동 지역 G갤러리 큐레이터 2014.3.25
M갤러리 대표 2014.11.14
서촌 지역 J갤러리 갤러리스트 2014.3.24
S갤러리 대표 2014.1.21
R갤러리 대표 2014.3.25
A갤러리 큐레이터 2014.3.26. 헤이리점 운영
북촌 지역 A갤러리 큐레이터 2014.3.18
C갤러리 큐레이터 2014.5.13
T갤러리 대표 2014.5.14
평창동 지역 P갤러리 디렉터 2014.5.28
기타 지역 A갤러리 대표 2013.12.2 연희동 소재
표 7 인터뷰 대상 정리 (총 13건)
지금까지 문헌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시공간의 변화양상에
대한 이유들을 기록하여 보았다. 인터뷰결과 앞서 언급한 전시공간의 변화 양
상에 맞추어 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권역별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인사동에 70년대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고미술품을 취급하
며 자리잡아온 G갤러리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대표적 갤러리 밀집지역인 인
사동에 위치하는 것의 장점으로 동종업계가 주는 네트워킹을 꼽았으며, 고미술
품과 신진 작가들의 전시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점, 정보공유가 빠르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갤러리가 입지한 이후 일어난 변화들 중 의미있는 것
은 90년대의 강남으로 이동하는 갤러리들이 있었던 것과 최근 몇 년 간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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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갤러리들이 서촌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들었다. 
사간동 지역의 경우 지역 분위기 변화를 예상하고 2007년 개관한 T갤러리
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북촌 등의 변화로 인하여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
하였고 갤러리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으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앞으로 카페나 갤러리와 같은 문화시설이 유지되는 곳으로 남기를 기대
하였다. 주변의 동종업계와의 교류는 많지 않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활
성화와 함께 사간동 지역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
로 확신하였다.
 청담동 지역은 인테리어 소품 및 컨설팅을 겸하는 K갤러리의 사례를 찾
아볼 수 있었다.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의 다세대를 개조하여 입지하였고 아무
것도 없었던 골목길이 갤러리의 입지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
는 등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
진 컨텐츠를 홍보할 목적으로 2013년 통의동에 분점을 내어 청담점의 상업화
랑의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 프로모션 등 쇼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촌의 가능성을 대림미술관이나 경복궁과 가까운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으
며 서촌지역은 앞으로 카페와 갤러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서촌 지역은 2010년 대로변에서 떨어진 골목안의 한옥을 임대하여 오픈한
R갤러리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기본적인 전시관 외에 작업공간 겸 자료보관실
을 갖추고 있었으며 서촌의 현재 모습인 한옥과 역사자원이 풍부한 예술인마을
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서촌지역의 변화에 대
해 카페나 음식점이 골목골목 들어서며 임대료 상승이 있었던 점을 들었고 앞
으로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년간은 유지되어 현재의 북촌과 비슷해질 것을 우
려하고 있었다. 
평창동 지역은 대안탐색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06년 인사동에서 현
위치로 옮겨온 P갤러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인사동에서 이전하게 된 계기는
인사동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한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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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창동은 북촌 등지와 달리 갤러리들의 밀집이 지역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전시 외에 교육프로그램이나 타 예술장르와 혼합된
공연 및 외부기관에 나가서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외 총 13건의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갤러리의 입지에서 경향성을 발
견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형 갤러리는 중심상업지에서 벗어난 구간에 입지한
다. 청담동 지역에서는 다세대나 주택가에서도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고, 서촌 지역에서는 인왕산 올라가는 골목길에 자리잡기도 하지만 길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띌만한 곳에 입지한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자리에 입지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산적 측면 보다는 전적으로 작가와 고객
사이의 관계맺음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갤러리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입지 선정상의 선호가 결국 핫플레이스(Hot-place)를 찾아
내는 안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갤러리가 생겨나는 동네에는 시간차를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두 번째는 대체로 클러스터가 주는 집적효과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 답변 중에는 작은 갤러리 뿐만 아니라 탄탄한 컬렉션을 가진 규모있는 갤
러리도 주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같은 전시시설이 있어 입지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물론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갤러리와 문화 전파자
역할을 하는 미술관이 생산상의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갤러리의
군집은 “근접 지역 안에서 특정분야의 유사성과 보완성을 특징으로 연계된 집
단”(Porter, 1991) 으로 정의되는 클러스터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
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작은 규모인 갤러리 특성상 주변에 동종업계가 많이
있어야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전시 및 판매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
한 학습효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는 청담동이나 한남동, 평창동
과 같이 시장소비자가 많은 지역에 생겨나는 경우와 홍대, 서촌지역과 같이 형
성기에 주변지역대비 임대료가 저렴하여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을 따르는 경우




본 연구는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입지패턴을 잡지와 같은 대중적인 문헌자
료를 통해 현실과 좀 더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시각화하여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변화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지를 GIS
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와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혼재
되어 있던 전시공간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미술관의 경우 공립미술관과 사립미
술관으로, 갤러리의 경우에는 기업형 갤러리와 개인형 갤러리 및 대안공간으로
분류하고 각 전시공간별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앞서 정리한 GIS를 통한 분석과 심층인터뷰 결과물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를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를 서울지역의 인사동, 사간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시장이 형성되어 전시공간이 군집하는 시기를 ‘형성기’로 구분하였다. 
1970년대 말 인사동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전시공간의 군집, 화랑가는 1990
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미술작품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부유층으로 구성된 ‘컬렉터’가 대거 이동하였던 강남지역을 새로운 핵으로 강
북의 인사동, 사간동과 강남의 청담, 신사동으로 이원화되는 ‘이원화기’의 과정
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강남지역 갤러리의 군집은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경관을 형성하거나 현재의 청담동 가로경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IMF금융위기 이후 미술 시장의 저변이 3차 시장까지로 확대되어
경매시스템이 자리 잡거나, 아트펀드 등이 생겨나는 2007년 말 까지를 ‘다핵화
기’로 정리하였다. 앞서 강북과 강남으로 이원화된 전시공간의 클러스터는 IMF
이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되어 홍대나 북촌 평창동 등 지역별 특
성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홍대에서는 ‘쌈지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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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안공간 형태의 전시공간이 유행하고 삼청동에서는 기존의 한옥 위주의
구성에서 길이 넓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기존에 있던 상점 등이 상업
적인 내용으로 바뀌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서울도
심의 다핵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에 갤
러리의 군집이 속속 형성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기를 ‘대안탐색기’로 구
분하였다. 다시 말해 2008 금융위기 이후의 현재는 다핵화한 서울 도심에서 서
촌이나 이태원과 같은 새로운 장소(Hot-place)를 탐색하는 시기로 서울시내 전시
공간, 특히 갤러리의 관심은 항상 지금보다 새로운 어딘가를 향하고 있으며, 이
러한 탐색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우려 또한 대부분 현실로 다가온 점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술전시공간의 입지 변화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서울시
내에서 전시공간의 개설 혹은 이전에 있어 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갤러리가 입지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고 왜 입지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보행자 위주이면서 중심상업지에서는 벗어난 구간에 입지하는 것으로 입지 선
정상의 선호가 결국 새롭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장소가 발견되는 곳과 유사한
선택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갤러리들은 클러스터
가 주는 집적효과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고객들의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밀집하여 한번의 방문으로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2.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현황만을 알아볼 수 있는 사업체통계 등의 국가공
식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활성화된 전시공간의 현황을 추적하고자 문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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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어왔던 미술잡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시계열적
인 변화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어제와 오늘을 되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전시공간이 해당 기간 동안 전시게재를 하지 않았다면 비활성화 된
것으로 집계되어 버리는 점, 해당 기간의 주소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찾아볼 수
없는 등 활성화된 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년도 기준시점의 위치정보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은 한계로 남는다.21) 하지만 지금까지 약
4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서울시내 미술품 전시공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기록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품 전시공간 활성
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등의 후속연구 진행에 있어 본 논문의 결과물이 적절히
활용되길 기대한다.
21) 시대별 전체 전시장 주소 837건 중 전시공간 정보 중 확인불가 5건(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집
계에서 제외하였으며, 동단위 및 약도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주소는 13건, 웹검색을 통해 
시기 등에따른 연혁을 확인 후 보완한 주소는 22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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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시작에는 예술이 있고 갤러리가 있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설에서 출발하여 저는 현재 ‘서울시내 갤러리의 입지 변화’라는 주제 아래 갤러리로 대표되는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자료와 
심층 인터뷰 및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1977년부터 5년 단위로 수집한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현황을 GIS(지리정보체계)를 통해 시각화하여 30여년 이상의 누적된 변화 
과정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에 미술시장에서 활약하시는 갤러리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
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설문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
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기명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학술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 감사드리오며, 다시한번 갤러리 혹은 미술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지 발송자 정보
조 사 기 간: 2014년 3월 ~ 2014년 5월
담당 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  민  수 연구원
비상 연락처: (             )
응답시 유의사항
가급적 설문조사 대상 기관의 연혁 및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설문의 응답 기준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응답시에는 가급적 각 문항별 응답예시에 맞추어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하시고싶은 말씀은 설문지에 적어 주시거나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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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갤러리 현황에 관한 설문입니다.
1.갤러리의 오픈 년도를 적어주십시오. 
분점 등을 제외한 본점의 오픈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만일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한 적이 있다면 지
금 대표님의 첫 갤러리 오픈년도를 적어주시고 특이사항에 그 연혁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갤러리 오픈년도 : _ _ _ _ 년
특이사항(있을 시 기재): 
2. 갤러리의 전용면적 규모 및 점유형태를 적어주십시오. 
단독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만을,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어주시면 됩
니다. 
갤러리 면적: _ _ _ (평, 제곱미터)
점유형태: ①전/월세   ②자가   ③기타 (무상대여 등 점유형태 작성: _ _ _ _ _ _ _ _ )
3. 2013년말 현재 갤러리의 주요시설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구분 시설 수 비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작성)
전시실    _ _ 개소
사무실    _ _ 개소
수장고    _ _ 개소
기타(           )    _ _ 개소
기타(           )    _ _ 개소
4. 현재 갤러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몇 명입니까?
대표자 포함, 정규직, 인턴 등 2013년 말 현재 갤러리에 상주하는 인력을 합산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종업원 수:  _ _ 명
5. 갤러리의 가장 주된 전시형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기획전(초대전)   ②상설전   ③대관전  ④기타(전시내용 작성: _ _ _ _ _ _ _ _ ) 
6. 전속 작가가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_ _ _ 명)
다음은 갤러리의 입지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7. 서울시내에서 갤러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카테고리는 서울아트가이트 홈페이지의 권역분류를 참고하였습니다.
①인사동  ②북촌  ③서촌(세종마을)  ④광화문 일대  ⑤평창동 일대 
⑤청담동  ⑥신사동  ⑦서초동 일대  ⑧홍대, 신촌  ⑨서울시내 기타(법정동명 작성: _ _ 동)  
8. 과거 갤러리의 위치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 과정을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적어주십시오.
_ _ _ _ 년 오픈,
- 62 -
_ _ _ _ 년 _ _ _ _ 에서, _ _ _ _ 으로 
_ _ _ _ 년 _ _ _ _ 에서, _ _ _ _ 으로
_ _ _ _ 년 _ _ _ _ 에서, _ _ _ _ 으로
상세한 주소를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정동이나 아래 예시된 지역 까지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
다.
①인사동  ②북촌  ③서촌(세종마을)  ④광화문 일대  ⑤평창동 일대 
⑤청담동  ⑥신사동  ⑦서초동 일대  ⑧홍대, 신촌  ⑨기타지역(법정동명 작성: _ _ _ _ 동) 
9. 현재의 위치(지역)로 이전하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이동한 적 없음  ②임대료  ③지역 분위기  ④동일업종의 이전  
⑤기타(직접작성: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0. 현재 위치하고 계신 갤러리가 속한 권역이 타 권역 소재 갤러리의 권역과 대비되는 특장점, 혹은 
동일 권역 갤러리들 간에 타 권역 갤러리와의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작성)
11. 운영중인 혹은 근무하고 계신 갤러리가 속한 권역의 현재 모습은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①조용한 주거지  ②한옥과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역사마을  
③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예술인마을  ④카페와 문화시설 풍부한 명소
⑤서울의 대표적 관광지  ⑥ 기타(직접작성: _ _ _ _ _ _ _ _ _ _ _ _ )
12. 운영중인 갤러리가 속한 권역의 미래상은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①조용한 주거지  ②한옥과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역사마을  
③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예술인마을  ④카페와 문화시설 풍부한 명소
⑤서울의 대표적 관광지  ⑥ 기타(직접작성: _ _ _ _ _ _ _ _ _ _ _ _ )
13. 갤러리가 입지하고 나서 갤러리가 속해있는 주변 지역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자유롭게 작성)
14. 갤러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유롭게 작성)
15.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연간 미술시장 조사를 살펴보면 작품거래 건수가 0건이고 매출이 없는 갤러리




16.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서울시내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유형화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의 갤러리 분류표를 참고하시어 운영중인 혹은 근무하고 계신 공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러한 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적절한 분류방법이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주시면 더 나은 연구가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종류 공간적 특성
미술관
박물관과 같이 소장품을 전제로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인 전시시
설 (본 논문에서는 전시공간 분류의 하나로서만 언급함)
사립 미술관
국내 기업 혹은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수집된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거나, 기업의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전
시가 이루어지는 전시공간, 갤러리 보다는 미술관 이라는 네이밍을 많이 사용
대안공간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형태로 소장품 없이 대관형 기획전만으로 운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시기획자의 자유도가 높으며 갤러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시
적으로 미술전시(갤러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특
징, 공연과 같은 타 장르예술과의 혼합 및 레지던시 운영을 포함하기도 함
기업형 갤러리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시가 이루어
지기도 하며 과거 미술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해외 작가 소개 등 미
술애호가들의 감상 수요를 충족. 30년 이상의 업력, 자체 기획팀과 상설 전시
를 포함한 다중 전시시설, 전속작가를 보유하며 해외 작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수준의 미술시장 흐름 주도 능력을 보유,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갤러리 들을 통
칭
개인형 갤러리
대표자가 디렉터, 큐레이터를 겸하는 등 대체로 3인 이하의 규모로서 디렉터의 
안목과 취향에 의하여 운영되는 갤러리, 상설전시 보다는 기획전 위주의 운영 
혹은 전속 작가를 두어 지속적인 작품 판매
기타 전시공간
영리(아트페어) 비영리(예술의 전당)형태 가능, 갤러리 중에서도 단순 대관만 하
는 경우도 있다. 자체 소장품 보다는 외부 기획사나 단체 혹은 동호회 대관으로 
운영. 대형건물의 로비 등 일반적으로 전시와 관계없는 공간에서 기획되는 경우 
표 1. 전시공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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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질문지 (2차)
1차 설문지에서 주요한 내용만을 추려 자유롭게 대화형으로 답변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다만 갤러리 공간 분류에 대한 설문항목은 유지하였다.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변화 및 유형 조사 Code No. ▢-▢▢▢▢대상기관:  ________________  
조사의 목적과 개요
안녕하십니까,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 민 수 라
고 합니다. 
흔히들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시작에는 예술이 있고 갤러리가 있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설에서 출발하여 저는 현재 ‘서울시내 갤러리의 입지 변화’라는 주제 아래 갤러리로 대표되는 
서울시내 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자료와 
심층 인터뷰 및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1977년부터 5년 단위로 수집한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 전시공간의 입지 현황을 GIS(지리정보체계)를 통해 시각화하여 30여년 이상의 누적된 변화 
과정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에 갤러리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세부 조사결
과는 기명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립니다.
갤러리 연혁 관련(오픈년도 및 사업장이전시 이전 주소 포함)
갤러리의 주된 전시형태와 구매고객(혹은 방문객) 성향
갤러리 입지 선정에 고려된 점과 갤러리 입지 후 주변지역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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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서울시내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유형화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갤러리 분류표를 참고하
시어 운영중인 혹은 근무하고 계신 공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러한 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적절한 분류방법이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
어 주시면 더 나은 연구가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종류 공간적 특성
미술관
박물관과 같이 소장품을 전제로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인 전시시
설 (본 논문에서는 전시공간 분류의 하나로서만 언급함)
사립 미술관
국내 기업 혹은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수집된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거나, 기업의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전
시가 이루어지는 전시공간, 갤러리 보다는 미술관 이라는 네이밍을 많이 사용
대안공간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형태로 소장품 없이 대관형 기획전만으로 운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시기획자의 자유도가 높으며 갤러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시
적으로 미술전시(갤러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특
징, 공연과 같은 타 장르예술과의 혼합 및 레지던시 운영을 포함하기도 함
기업형 갤러리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시가 이루어
지기도 하며 과거 미술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해외 작가 소개 등 미
술애호가들의 감상 수요를 충족. 30년 이상의 업력, 자체 기획팀과 상설 전시
를 포함한 다중 전시시설, 전속작가를 보유하며 해외 작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수준의 미술시장 흐름 주도 능력을 보유,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갤러리 들을 통
칭
개인형 갤러리
대표자가 디렉터, 큐레이터를 겸하는 등 대체로 3인 이하의 규모로서 디렉터의 
안목과 취향에 의하여 운영되는 갤러리, 상설전시 보다는 기획전 위주의 운영 
혹은 전속 작가를 두어 지속적인 작품 판매
기타 전시공간
영리(아트페어) 비영리(예술의 전당)형태 가능, 갤러리 중에서도 단순 대관만 하
는 경우도 있다. 자체 소장품 보다는 외부 기획사나 단체 혹은 동호회 대관으로 
운영. 대형건물의 로비 등 일반적으로 전시와 관계없는 공간에서 기획되는 경우 
표 1. 전시공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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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don and New York, spreading out of new cultures, is a “Creative City” as 
well as a center of economy. Creative city is run by people with creativity. 
Markets for art or fashion is the most typical type of creative market. And the 
Industry of Art Galleries,  which has relationships through artworks, is standing 
in the core of creative city and it is affected and moved by Gentrification. 
There are many reasons on the changes of Spatial Distribution. In a common 
sense, people accept the fact that the movement of art galleries in Seoul. 
  In Seoul as a research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 galleries, and try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Loc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It was analysed previous studies as a reference, such 
as Value-chain networks, structures of industry and agglomerative areas of art 
galleries in Seoul. The missing link was revealed by GIS statistical data for 
time series. In-depth interviews with industry stake-holders could be completed 
that cannot be filled with Quantitative part of studies. With this study, Spatial 
distributions are classified as four decades, Formative, Dualization, Multi-core, 
and Alternative Period. finally, Two factors have been found, Pedestrian-friendly 
location and agglomerative effect by large scaled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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